
U r o k i n a s e
국내 의약용 효소 시장은 1 5 0억~ 2 0 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의약용 효소중 가장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분야는 T P A를 필두로 한 U r o k i n a s e·

S t r e p t o k i n a s e·L y s o z y m e·SOD 등의 소염효소제 및 항종양 효소제 등이며 진단용 효소도 유전공학

을 이용한 내열성 강화 및 대량 생산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U r o k i n a s e는 인뇨로부터 분리·정제한 P l a s m i - n o g e n (활성화)효소를 원료로 하고 있으며 주로 혈전용

해제로 사용되고 있다.

유로키나제는 녹십자가 8 8년 일본 녹십자와 기술제휴로 Plasminogen 활성화 효소 원료에서 완제품

까지를 자체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람의 뇨중에서 추출하고 있는 유로키나제 원료의 운송비 및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원

료를 수입에 의존해 수익이 악화되고 있으며 혈전용해제 시장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해외시장의 경우 미국은 액틸라제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유럽은 스트렙토키나제를 보편적인 혈전

용해제로 채택하고 있다.

액틸라제는 TPA(Tissue Plasminogen Activate)를 원료로 사용한 최초의 유전공학제품으로 기존의

유로키나제에 비해 안정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및 대만에서는 액틸라제가 시장점유율 1위자리로 올라섰으며 세계적으로 이러한 추세가 확산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유로키나제 시장규모는 8 0억~ 9 0억원이며 생산액은는 9 3년 1 3 3억5 0 0 0만원으로 9 2년 1 2 2억5 0 0 0

만원보다 9% 신장했다. 기업별 시장점유율은 녹십자 85%, 유한양행 6%, 동아제약 4%, 한올제약

2%, 기타 3% 등으로 녹십자가 독과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점차 수익이 악화되자 제일제당은 9 2년 2위에서 하위권으로 전락하는 등 생산량을 대폭 줄였으며

중외제약·동일신약 등 3 ~ 4개기업은 유로키나제 제조허가를 받아 놓고도 생산을 않는 것으로 알려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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